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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세계로, 세계와 함께 미래로

함께 이룬 성공개최, 세계속의 선진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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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대한민국(서울)

서울 G20정상회의에서는 지구촌 경제현안논의의 장으로 거시경제정책 공조, 금융규제 개혁, 국제금융기구 개편

및 개발 이슈와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주요의제로 다루게 됩니다.

G20 참여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터키,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EU 의장국

G20 정상회의란?

­­

인천광역시 서구청

  G20 정상회의는 유엔(UN)가입
국 192개 나라중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유지(有志)격의
20개 나라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이러한 모임에 우리나라가 좌장
(座長)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입니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주도적
인 Global Leadership 발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중심으
로 정부의 유관기관과 회의 진행 및
행사 준비 만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 계기

일류 선진국 진입

국민적 참여와 협조를 통한 선진 
시민의식 제고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한단계 Upgrade하는 기회로 활용



G20에티켓
함께해야 성공하는 서울G20 정상회의. 꼭 지켜야 할 국민 에티켓을 소개합니다.

친절한당신이바로G20 외교사절입니다

Etiquette 1

외국인을 만나면 겁먹지 말고‘Hello’하며 웃어보세요.

웃는 얼굴로 하는 인사는 모르는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라고 해도 같은 공간에 있

는 사람에게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고 얼굴에 웃음을 띠는 것은 외국에서는 당연한 에티켓입니다. 이제부터 외국인을 만나면 웃으면서

인사해보세요.

Etiquette 2

지하철에서는 통화도 소곤소곤, 음악도 작게!

공공장소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는 조금만 신경쓰면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통화할 때에는 작은 목소리로, MP3의 볼륨도 옆사람이 들리지 않게 낮추어 공공장소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Etiquette 3

내리는 사람 먼저, 줄서기는 기본! 지키기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는 ‘내리는 사람이 먼저’라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상식이죠. 질서 없는 우

왕좌왕 대신 줄을 잘 서고, 먼저 탄 사람이 내릴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타인의 배려, 내가 먼저 해주세요.

Etiquette 4

지나가다 부딪쳤을 땐 “미안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단어가 ‘빨리 빨리’라고 합니다. 빨리 움직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뿐만 아니라 에티켓에서도 이러한 실수

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길에서 어깨를 부딪쳤을 때, 잠깐 멈춰서 미안하다고 사과해보세요.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가져다줍니다.

Etiquette 5

쓰레기는 휴지통에!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기

길거리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다면? 우리집 안에, 내 방에 쓰레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불쾌한 일 이죠. 남의 길거리가 아닌, 우리의 길

거리라고 생각하고 먼저 실천해보아요. ‘쓰레기는 휴지 통에’, 깨끗한 길거리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만들 수 있습니다.

Etiquette 6

인터넷 악플은 그만! 안 보일수록 더욱 예의가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인터넷에 악플을 다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즐겨 찾는 곳이니 만큼 더욱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건 당연

하겠죠? 선플도 달고, 예의를 지키는 인터넷 공간을 만들어 갑시다.

Etiquette 7

건전한 음주문화! 건전한 습관으로 만들기

억지 술 권하기, 잔 돌리기, 폭음, 음주 운전 등 한국의 술 문화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보통 저

녁 시간에 도수가 낮은 맥주나 와인을 가볍게 즐기며 환담을 나눈다고 해요. 술이 '목적'이 아닌, 하나의 건전한 '수단'으로 이용되길 함

께 노력해야 합니다.

Etiquette 8

서로를 배려하는 교통질서 지키기

교통 사고율 전 세계 TOP이라는 기록은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항상 마음이 급하고 남보다 내가 먼저 가야한다는 생각

이 교통 질서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남을 조금만 배려하기 시작한다면 ‘끼어들기’,‘꼬리물기’,‘난폭운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


